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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 론

  2010년 애플사가 아이패드를 출시한 이후로 태

블릿 PC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[1]. 하
지만 2014년 1/4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태블릿 PC 
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축소됐다[2]. 시장조사업체
인 NPD 디스플레이서치에서는 태블릿 시장 규모
가 축소된 이유로 패블릿 때문이라고 설명했다[3]. 
패블릿은 폰(Phone)과 태블릿(Tablet) PC의 합성
어로 5~6인치 대의 디스플레이와 태블릿 기능이 
포함된 스마트폰을 뜻하는 신조어이다[4].

 BI Intelligence에 따르면, 패블릿 단말 출하량은 
2014년 150% 성장하여 4억 6,000만대에 달할 것
으로 전망되고, 2014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7% 
성장하여 2019년 15억대의 출하가 예상된다[5]. 

그림 1. 패블릿 시장의 성장세와 전망[6]

 그림 1과 같이 패블릿의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
하고 있는 추세이다. 패블릿은 관련된 산업까지 
영향을 미치고 있다.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
스를 예로 들 수 있다. 본고에서는 휴대전화 이용
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패블릿 시장의 
실태와 향후 패블릿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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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였다.

Ⅱ. 국내의 패블릿 시장 동향

1888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코닥은 한 때 
전 세계에서 16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며 카
메라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. 그
랬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
해 놓고도 필름이라는 과거에 집착하여 새로운 
사업에 대한 투자자와 연구를 미루다 이 분야에
서 도태되었다[7]. 이 듯 코닥은 카메라 시장에서 

독보 인 치를 차지했었지만, 변화와 시 의 흐

름을 따라기 못했기 때문에  경쟁에서 뒤쳐

졌다.

2.1 킬러앱이 된 패블릿
코닥의 딜레마와 같이 태블릿 또한 유사한 경

우이다. 2010년 출시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
던 태블릿 시장은 2013년을 기준으로 성장세가 
빠르게 둔화되었다. 급기야 2014년 4분기에는 1년 
전보다 3.2% 줄어들며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
였다[8].

그림 2.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현황[9]

 그림2는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스마
트폰 가입자 수 현황이다.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
점점 증가하는데 비해, 태블릿 PC의 출하량 전망
치는 연초 대비 0.8%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
다[10].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점점 대형화되고  
고사양 스마트폰의 출시에 의해 태블릿 PC가 영
향을 받게 되었다.
 2012년 7월 일반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S3와 
같은 해 9월 패블릿인 갤럭시노트2가 출시됐다. 
4.8인치의 디스플레이, 「Design For Human」을 
지향한 갤럭시S3, 그리고 5.5인치의 대화면과 S 
펜의 강점을 내세운 갤럭시노트2는 모두 큰 성공
을 거두었다. 하지만 그 후속작인 갤럭시S4은 5.0
인치의 디스플레이로 출시되었다. 
 5인치 미만의 기존 스마트폰의 영역에 있던 갤
럭시S 시리즈가 패블릿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
작한 것이다. 뿐만 아니라 애플사에서 출시한 아
이폰6+도 패블릿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

반응을 보이고 있다. 소비자패널 기반 리서치회사 
칸타 월드패널이 조사한 결과 8~10월까지 아이폰
6+가 공급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패블릿에
서 41%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[11]. 
구매자의 58%가 화면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정
도로 아이폰6+가 많이 팔린 데는 그 화면의 크기
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[12].

이렇듯 현재 시장의 추세에 따르면 5인치 미만
의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5~7인치 대의 
패블릿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 뿐만 아
니라 태블릿 PC 시장도 패블릿에 점차 밀려 혁신
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성장이 어려울 것으
로 전망된다. 패블릿이 5인치 미만의 스마트폰 시
장과 태블릿 PC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‘킬러
앱’이 되어가고 있다. 

표 1 .아이폰 주요 모델의

연도별 첫 주말 판매량 추이[13]

2.2 국내외 패블릿 시장의 현황
표2는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의 점유율을 

보여주고 있다.

표 2. 소비자 판매 스마트폰 Top5 모델 [14]

*2015년 3월 5주

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
시장은 패블릿, 그 중에서도 삼성 제품이 현재 국
내의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. 그 중에서
최근 갤럭시 노트4 S-LTE가 가장 많이 판매 되었
다.

갤럭시 노트4의 특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
눌 수 있다. HD보다 4배 선명해진 Quad HD 
Super AMOLED와 강력해진 카메라 기능, 그리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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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 향상된 S펜이다. 기타 제조사인 애플의 패블
릿인 아이폰6+는 심플한 디자인과 지속적인 OS 
업데이트, 최적화 된 S/W를 내세우고 있다. LG전
자의 G시리즈에는 비활성화 된 디스플레이를 두
드려서 활성화 시키는‘노크온(Knock On)’이라
는 기능을 탑재하여 차별화를 두었다[15]. 이렇듯
이 패블릿 단말기들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커진 
스마트폰이 아니라 각 제조사별로 획기적인 마케
팅과 기능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이를 바
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. 

2.3 패블릿 사용 실태조사
대체로 패블릿의 불편한 점을 꼽자면 휴대성과 

한 손 조작성, 배터리의 소모이다. 패블릿의 가장 
큰 장점이자 특징인 큰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휴
대하고 다니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으로 작용
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 큰 디스플레이 때문에 한 
손으로 조작하기 힘들다는 점, 그리고 같은 이유
로 배터리의 소모가 디스플레이가 작은 스마트폰
보다 더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. 이렇듯 패블
릿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, 각 제조사별로 획기적
인 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패블릿에 대한 긍정적
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 본고에서
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패블릿에 대한 소비자의 
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. 

설문조사는 2015년 04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
대 남녀를 대상으로 세 부분에 대하여 설문조사
를 진행하였다.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포털 사이트 
네이버의 네이버 폼을 이용했다. 설문조사의 내용
은 5인치 이상의 패블릿 폰을 사용하는 이유, 5인
치 이상의 패블릿 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
점 혹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다음 
휴대폰을 바꿀 때 5인치 이상의 패블릿 폰을 구
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조사했다.

표 3. 패블릿 사용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

 표3은 패블릿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
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. 조사는 중복체크를 허
용하였다.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
패블릿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‘대형화면’
을 꼽았다. 그 다음으로는 ‘고 사양 하드웨어’, 
‘터치 펜의 활용’, ‘디자인’, ‘기타’순으로 
나타냈다.

표 4. 패블릿 사용의 불편한 점 설문결과

표4는 패블릿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
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. 단일체크를 허용하였고, 
응답자 130명중 40명은 패블릿을 사용하며 ‘한 
손으로 사용하기 불편’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
으로 꼽았다. 패블릿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‘큼지
막한 화면’이 이 조사에서는 단점으로 나타났다. 

표5. 향후 패블릿 폰 

구매 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

표5는 추후에 스마트폰을 바꿀 경우 5인치 이
상의 패블릿으로 바꿀 의향에 대한 것이다. 설문
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한 인원이 130명 중 
57%인 74명으로 집계됐다. 이러한 이유로는 패블
릿이 그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인데, 
하나의 예로 단말기 별로 존재하는 기능인 ‘한 
손 조작 모드’가 있다. 한 손으로 조작하기 힘든 
디스플레이 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디스플레이
의 크기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

Ⅲ. 결  론

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패블릿에 대한 소
비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. 분석결과 제조업체에
서 패블릿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
크기만으로는 패블릿에 대한 시장전망이 그리 밝
지 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패블릿만의 
강력한 장점인 5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
오히려 패블릿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
다는 것이다. 그러르모 패블릿 제조사들이 향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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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블릿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
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
다.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제
품으로는 LG전자의 G Flex와 같이 Flexible 디스
플레이로 기존 직사각형 평면 디스플레이를 탈피
한, 유연성과 견고성을 구비한 제품이 있다[16]. 또
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엣지(edge)같이 생각지도 
못한 디자인으로 패블릿 사용자들에게 참신성을 
보이는 것도 그 다른 예가 될 수 있다. 이처럼 패
블릿 시장은 제조사의 혁신적인 모델의 출시가 
있을 때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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